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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남해DMO 관광 거버넌스 데이’ 개최

▲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1일 남해각에서 ‘남해DMO 관광 거버넌스 데이’를 개최했다. /남해군

DMO(지역관광추진조직)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남해관광문화재단이 그 명성을 이어가

기 위해 21일 남해각에서 ‘남해DMO 관광 거버넌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해지역 관광사업체 20여개소 대표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및 건전한 민간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도부터 지역 관광사업체로 구성된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사

업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설립 3년차를 맞이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1년 재단 출범과 함께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에 참여해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남해지역 40여개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 사업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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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각 관광플랫폼 운영, 남해관광 온라인 전환, 남해형 ESG 브랜딩 사업 등의 주요사업

성과로 1차년도 사업평가 A등급, 2차년도 평가에서 S등급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남해관

광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축사를 통해 “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남해 관광 발

전을 위한 뜻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남해DMO사업에 참여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남해관광 발전을 위해 함께 노

력하자”고 당부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성과공유 및 23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남해 관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지역관광 사업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며 “남해여행 구독 서비스와 남해각

관광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지역관광과 남해DMO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이어 재단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남해보물섬전망대, 네코나매크래프트비어, 남해상주동

고동락협동조합, 언니별기획 대표자의 사례공유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재단 성과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 등을 가지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조영호 본부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고 효

과적으로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재단

에서 계속 진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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